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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프로티언 경력태

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성인기 적응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뿐만 아니

라 경력 관련 태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심리 발달 요인과 진로 발달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30⋅40대 성인 남, 여 6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31.0, AMOS 26.0, PROCESS macro 4.2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자기분화는 삶의 의미를 통해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티

언 경력태도는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나,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성인기 발달 과정에서 심리적 적응을 촉진하는 조건적 요인으

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심리적 요인과 진로 관련 요인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

보고, 성인기 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자기분화, 삶의 의미, 회복탄력성, 프로티언 경력태도, 조절된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and the mod-

erated mediation effect of protean career atti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

entiation of self and resilience. In contemporary society, adult adaptation occurs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psychological resources and career-related attitudes.

Accordingly, this study integrated both psychological developmental factors and career 

developmental factor. A survey was conducted with 672 adults in their 30s and 40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31.0, AMOS 26.0 and PROCESS macro 4.2. The re-

sults indicated that differentiation of self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silience through 

meaning in life. In addition, protean career attitude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in life and resilience. Furthermor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was

significant, suggesting that protean career attitude may function as a conditional factor 

that strengthens the link between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in adulthood.

This study contribute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ca-

reer-related factor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educational inter-

ventions to support adult adaptation.

Keywords self-differentiation, life meaning, resilience, protean career attitude, moderate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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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인기 적응은 발달과업의 성공적 수행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는 개인의 내적 자원과 환경적 요구

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Havighurst, 1972). 발달 

과업이란 특정 발달 단계에서 개인이 성공적으로 성취

해야 할 과제인데, 생물학적 성숙의 측면도 있지만, 사

회적 영향과 개인적 가치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되

기도 한다.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후 발

달 단계의 적응이 촉진되지만, 실패할 경우 심리적 부적

응이나 발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Seiffge-Krenke 

& Gelhaar, 2008). 최근 노동시장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에게 지속적인 적응과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Savickas, 2013), 특히 성인기에는 다양한 역할 

및 발달과업 수행과 맞물려 적응 부담이 증가할 수 있

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성인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지 못할 경우 발달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적

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Erikson, 1968; Marcia, 2010).

이에 최근의 발달 연구들은 성인기의 적응 과정에서 

필요한 각 개인이 지닌 심리적 자원에 주목하며 회복

탄력성과 삶의 의미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Allan, 

Duffy, & Douglass, 2015; Sella, Carbone, & Borella, 

2025). 회복탄력성은 외상을 입거나 부정적 사건에 무

너지지 않고 극복하여 환경에 적응하며, 정신적으로 성

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김주환, 2019), 삶의 의미

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추구하

는 과정을 말한다(Steger, Oishi, & Kashdan, 2009). 선

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탄력

성을 발달시키며, 향상된 회복탄력성은 이후의 어려움

에 대한 적응을 촉진함으로써 다시 삶의 의미 형성을 

강화하는 순환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Miao & Cao, 

2024). 따라서 두 변인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의미형성(meaning-making) 관점에

서 회복탄력성이 삶의 의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Miao & Cao, 2024). 그러나 

Arslan과 Yildirim(2021)의 종단연구에서는 팬데믹 이

전의 삶의 의미가 이후의 회복탄력성을 유의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OVID-19 이후 수행된 

다수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를 회복탄력성의 선행변

인으로 보고하고 있다(Ostafin & Proulx, 2020). 이는 

삶의 의미는 삶에 대한 긍정성과 만족을 높이며(Pan, 

Wong, Chan, & Joubert, 2008), 낙관성을 통해 개인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Platsidou & Daniilidou, 2021). 즉 삶의 의미는 어려

움을 해석할 수 있는 인지적 틀을 제공하고 미래에 대

한 목적의식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

서도 적응을 촉진하므로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의 관

계에서 삶의 의미를 선행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양방향 가능성이 제시되었음을 

인정하되, 시간적 선행성(time precedence)을 제시한 

종단연구 결과와 삶의 의미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 틀로 기능한다는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삶의 의미를 선행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과 같은 심리적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발달 요인으로 자기분화가 

있다. 자기분화는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으로 개별화되면서 독립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일컫는

데, 자기분화가 잘 되어 있으면, 정서적 안정성이 높아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높은 자율성을 갖는 특징이 있

어,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갖게 된다(Skowron & Dendy, 2004; Skowron & 

Friedlander, 1998). 또한 자기분화가 높은 개인은 감정

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자기 입장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가치와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Skowron & Friedlander, 1998).

높은 자기분화 수준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삶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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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며, 경험을 보다 일관된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돕는다(Bowen, 1978). 삶의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삶

을 이해하고 목적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형성

되는데(Steger et al., 2009),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개인

은 외부 평가나 관계적 압력보다 자신의 내적 기준에 

기반하여 삶을 해석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삶의 

의미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자기분화는 심리

적 안녕감, 정체성 및 적응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iu, Luo, Wu, Wang, & Wu, 2016; 

Mehri et al., 2011; Skowron & Dendy, 2004), 이러한 

심리적 자원은 삶의 의미 형성 및 회복탄력성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egru-Subtirica, Pop 

Luyckx, Dezutter, & Steger, 2016; Sagone & De Caroli, 

2014). 특히 자기분화가 높은 개인은 보다 명확하고 안

정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일관

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경험에 개인적 의미

를 부여하고 삶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자기분화가 높은 개인은 스트레

스 상황에서도 정서적 반응에 압도되지 않고 효과적인 

대처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 속에서도 유연하

게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변화가 심한 현대 사회에서 적응적 요인으로 심리적 

자원인 회복탄력성 및 삶의 의미와 심리 발달적 요인

인 자기분화가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면, 진로 발달 분야에서는 적응적인 요인으로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Wiernik & Kostal, 2019).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연봉이나 승진 등 외적 성취보다 각 개인이 자신만의 

의미를 지니고 그에 따라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경력 

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Hall & Mirvis, 1995). 최근에

는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심리 발달 관점으로 연구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어 심리적 성공,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행동 등 다양한 심리 기제들 및 인간의 웰빙과 

프로티언 경력태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제시하는 연구

들이 많아졌다(Ha & Lee, 2022; Wiernik & Kostal, 

2019).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는 이

유는 현대 사회에는 개인의 일을 제외하고 인간의 삶

을 논하기 어려우며, 현대 사회에서 일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성인기의 삶에서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개

인의 정체성, 가치, 삶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중

요한 삶의 영역으로 기능한다(Hall, 2004; Rosso, Dekas, 

& Wrzesniewski, 2010). 이러한 관점에서 경력 관련 태

도 역시 직업 영역에 국한된 개념이라기보다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삶의 재구성 과정 속에서 이해될 필요

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건강한 진로 발달과 적응은 

외적 자원뿐 아니라 자기효능감, 가치 및 태도와 같은 

개인 내적 자원 간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하였다(탁진선, 양수진, 202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자기분화와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모두 외부 압력보

다 내적 기준에 기반한 자기조절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변인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어(Hall, 2004; Skowron 

& Friedlander, 1998), 심리적 요인과 진로 요인을 연결

시킨다면 이론적 확장이 가능하고 진로 발달에 심리적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단순한 진로 관련 태도라기보다, 개인이 자

신의 가치에 기반하여 경력을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하

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조건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Hall, Yip, & Doiron, 2018; Briscoe & Hall, 

2006).

Savickas(2013)의 진로구성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삶

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실제 경력 행동으로 연

결하는 과정을 통해 적응을 이루어간다. 선행연구에서

는 심리적 자원이 실제 적응 결과로 연결되는 과정에

는 다양한 개인 내적 요인이 매개 또는 촉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탁진선, 양수진, 2020). 

따라서 삶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적응 역량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하려는 태

도를 지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프로티언 경력

태도가 높은 개인은 자신의 가치에 기반하여 경력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변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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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경향을 보이므로(Hall et al., 2018; Briscoe & Hall, 

2006), 삶의 의미와 같은 내적 자원을 회복탄력성과 같

은 적응 역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

성 간 관계를 강화하는 조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하위 요인인 가치지향적 경력

태도와 자기주도적 경력태도는 30⋅40대 성인들의 적

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황영아, 2018; Briscoe & 

Hall, 2006). 황영아(2018)는 30⋅40대가 경력이 안정

되면서도 일을 지속할지 이직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는 중년의 변화

를 수용하면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는 때이므로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황

영아, 2018). 이 시기의 성인들은 직업적으로 안정되지

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책임이 증가하게 되어 

삶이 재정립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

40대 성인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성인기의 발달 과정은 단

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화이기보다는 

개인이 직면한 환경적 요구에 의해 심리 내적인 변화

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적응 과정이라 할 수 있다(Baltes, 

Lindenberger, & Staudinger, 2006). 하지만 한국의 30⋅

40대는 전통적인 효(孝) 사상에 기반한 부모 부양 의무

와 현대적 가치관에 따른 자녀에 대한 무한한 헌신 사

이에서 심리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역할 

갈등은 가족 관계 내 정서적 긴장과 역할 부담을 증가

시킬 수 있다(Abela, Hussain, & Law, 2025; Bowen, 

1978; Park, 2013). 이러한 이중적 발달과업 속에서 자

기분화는 가족 구성원과의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면서

도 자율적인 개별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역경을 극복

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회복탄력성의 핵심적인 심리적 

토대가 된다(이수련, 김종운, 2022).

이에 본 연구는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심리적 적응을 

촉진하는 경력 관련 태도로 보고, 그 기능을 탐색하고

자 한다. 자기분화, 삶의 의미,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

서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조절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발

달 과정에서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40대 성인은 경력 전환, 직업 역할 변화 및 

삶의 의미 재구성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가치지

향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경력태도가 적응 과정에서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에 적절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한 이유

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하여 경력을 자기주도적

으로 관리하고 변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

향을 보이는 경력태도(Briscoe, Hall, & DeMuth, 2006; 

Hirschi, Herrmann, & Keller, 2015)가 삶의 의미와 같

은 내적 자원이 실제 적응 역량인 회복탄력성으로 연

결되는 과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분화가 삶의 의미를 통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은 프로티언 경력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국내 30⋅

40대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의 관계

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조

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30⋅40대 성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족에서의 책임이 증가한다는 맥락에서 성별, 연령, 

경력 경험 및 경제적 특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은 경력 관련 태도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관련

된 일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나(Wiernik & Kostal, 2019), 주요 변인 간 관계

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총근무기간, 이직횟수 및 월평균소득을 통제변인

으로 포함하였다.

아직까지 자기분화, 삶의 의미, 회복탄력성, 프로티

언 경력태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

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는 제시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기반한 상담 개입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프로티언 경력태도 연구는 

주로 경력만족, 심리적 성공, 경력적응성 및 웰빙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Ha & Lee, 

2022; Wiernik & Kostal, 201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개인의 독립적인 특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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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예측요인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으며, 다른 심리

적 자원이 실제 적응 역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

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직접적인 예측변

인이 아닌, 삶의 의미와 같은 내적 심리자원이 회복탄

력성이라는 적응 역량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강화하는 

조건적 맥락 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 즉 경력의 안정과 

변화 가능성이 공존하며, 직업적 역할 변화와 삶의 의

미를 재구성하는 30⋅40대 성인의 경우 삶의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회복탄력성으로 이어지

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얼마나 가치지향적이고 자

기주도적으로 관리하려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경력 관련 태도를 성인기 적응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를 개인의 비교적 

안정적인 발달적 기반 요인으로, 삶의 의미를 적응을 

촉진하는 실존적⋅인지적 심리자원으로, 회복탄력성

을 역경 상황에서 나타나는 적응 역량으로 개념화하였

다. 또한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직접적인 심리자원이 아

니라, 이러한 내적 자원이 실제 적응 과정으로 연결되

는 정도를 강화하는 경력 관련 태도로 가정하였다. 나

아가 본 연구는 30⋅40대 성인을 대상으로 가치지향적

이고 자기주도적인 경력 재구성 과정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성인기 적응 및 진로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제

시하며, 성인의 경력개발 및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설계에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내 30⋅40대 성인의 심리적 독립 기제

인 자기분화가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에 미

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삶

의 의미와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및 삶의 의

미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자기분화는 정서와 사고를 

분리하여 외부 압력 속에서도 자율성을 유지하게 함

으로써, 시련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본래의 적응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심리적 기초가 된다(Skowron & 

Friedlander, 1998). 또한, 분화된 개인은 타인이나 사회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적인 정체성을 토대로 자신

만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간다(Mehri, Salari, 

Langroudi, & Baharamizadeh, 2011; Negru-Subtirica et 

al., 2016). 따라서 자기분화가 잘 된 30⋅40대 성인일

수록 삶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하게 되며, 이러한 실존

적 자각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높은 수준의 회복탄

력성으로 이어진다는 매개 경로를 설정하였다(Arslan 

& Yildirim, 2021; Frankl, 1985; Klutsey & Mahama, 

2025; Ostafin & Proulx, 2020).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내적 심리 자원이 실제적

인 적응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프로티언 경력태도

의 조절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상

태라 하더라도,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

치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려는 태도가 결합될 때 그 효

과는 더욱 증폭될 수 있다(조지연, 2023; Hall & Mirvis, 

1995). 즉,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과의 관련성이 강화

되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가치지향적이고 자

기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자

기분화가 삶의 의미를 통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프로티언 경력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성인기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30⋅40대의 

심리적 자원과 진로 전략이 어떻게 결합하여 적응을 

돕게 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

제 및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1. 국내 30⋅40대 성인의 자기분화와 회복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국내 30⋅40대 성인의 자기분화가 삶의 

의미를 매개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프

로티언 경력태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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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30⋅40대의 자기분화 수준이 삶의 의미를 매개로 회

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 목적을 위해, 직업을 

1회 이상 가졌던 경험이 있는 국내의 성인 남, 여를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여성은 461

명(68.6%), 남성은 211명(31.4%)이었다. 연구 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자기분화

자기분화척도는 Bowen(1978)의 가족체계이론을 기

반으로 만들어진 척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자기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제석봉, 2002). 이 척도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기 통합, 가족 투사, 정

서적 단절, 가족 퇴행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항상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일부 문항은 역채점 처리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비교적 내 감정을 잘 통제해 

나가는 편이다”, “주의의 말을 참작은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신에 따라 결정한다”, “우리 가족은 각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 주는 편이다” 등이 있다. 선행 연

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0.85 이상으로 측

정되어 신뢰성이 확보되었으며(성혜영, 성승연, 2019), 

본 연구의 내적신뢰도는 인지적 대 정서적 기능 0.81, 

자기통합 0.77, 가족투사과정 0.87, 정서적단절 0.81, 

가족퇴행, 0.92, 전체 0.93이었다.

2)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원두리, 권선중, 김교헌, 2005). 이 

척도는 삶의 의미 존재와 삶의 의미 추구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삶의 

의미

회복

탄력성

자기

분화

프로티언 

경력태도

그림 1. 연구모형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성별 이직횟수

여 461 68.6 0 148 22.0

남 211 31.4 1 159 23.7

나이(세) 2 105 15.6

30 ~ 34 297 44.2 3 98 14.6

35 ~ 39 176 26.2 4 68 10.1

40 ~ 44 128 19.0 월평균소득(천원)

45 ~ 49 71 10.6 1,000이하 52 7.7

총근무기간 1,001 ~ 2,000 84 12.5

1년 이상 ~ 2년 미만 26 3.9 2,001 ~ 3,000 224 33.3

2년 이상 ~ 3년 미만 42 6.3 3,001 ~ 4,000 184 27.4

3년 이상 ~ 4년 미만 62 9.2 4,001 ~ 5,000 58 8.6

4년 이상 542 80.7 5,000이상 70 10.4

표 1. 인구사회학적 통계 (N =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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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항상 그렇

다)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더 높

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나는 내 삶의 중요성을 느끼

도록 해주는 것들을 늘 찾고 있다” 등이 있다. 원두리 

등의 연구(2005)에서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0.90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신뢰도는 의미존재 0.88, 의

미 추구 0.86, 전체 0.91로 나타났다.

3)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

회복탄력성은 Reivich와 Shatté(2002)가 제시한 이론

적 배경으로부터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

용하였다(김주환, 2019). 본 척도는 세 개의 이차 요인

과 아홉 개의 일차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

로 자기조절능력은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

력으로 구성되며, 대인관계능력은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으로, 긍정성은 자아낙관성, 삶의 만족도, 

삶과 주변에 대한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 수

는 53문항이며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일부 문항은 역채점 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로는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

스로 잘 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0.90으로 나타났고(황해익, 탁정화, 강현미, 2014), 본 

연구의 내적신뢰도는 자기조절능력 0.90, 대인관계능

력 0.91, 긍정성 0.91, 전체 0.96으로 나타났다.

4) 프로티언 경력태도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Briscoe와 Hall(2006)이 개발

한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화한 프로티언 경력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김대영, 이민영, 김만수, 2019). 

본 척도는 자기주도적 경력태도와 가치지향적 경력태

도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

항은 14문항이고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항상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프로티

언 경력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내용은 “나

는 회사에서 경력개발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스스

로 교육기회를 찾을 것이다”, “회사에서 나의 가치와 

맞지 않는 요구를 해오면 나는 나의 가치를 따를 것이

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서 내적신뢰도

(Cronbach’s α)는 0.87로 나타났고(노하현, 2019), 본 

연구에서 내적신뢰도는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0.81, 가

치지향적 경력태도 0.85, 전체 0.88이었다.

5)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총근무기간, 이직횟수 및 

월평균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 

= 1, 여성 = 2로 코딩하였으며, 나이는 만 연령을 사용

하였다. 총근무기간은 현재까지의 총 근무연수를 의미

하며, 이직횟수는 직장 또는 직업을 변경한 횟수로 측

정하였다. 월 소득은 월평균소득 수준을 구간별로 측정

하여 범주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IRB 승인(2022-HGUA019)을 받은 후 설

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2022년 8월 한 달

간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인 모아폼을 통해 설문을 

하였다. 온라인 설문지에는 연구 목적 및 취지, 유의 

사항을 안내하였고, 동의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

록 하였다. 설문을 모두 응답해야 다음 문항으로 넘어

갈 수 있도록 하여서 결측치는 없었고, 일관성 없는 응

답으로 판단되는 자료도 없어서 수집된 전체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는 SPSS version 31.0과 AMOS version 26.0으로 

분석하였고,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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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version 4.2를 사용하였으며(Hayes, 2017),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측치나 이상치가 없어 전

체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요약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수행하였다. 둘째, 

척도의 내적신뢰도와 왜도, 첨도를 검토하고, 변수 간

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분석을 수

행하였다. 셋째,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표준화된 

요인적재량과,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값을 

구하였으며, 모형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수행하였다. 넷째, 변인의 총 척도 점수가 

달라 각 척도를 표준화하였다. 다섯째, 자기분화와 회

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Model 14를 사용하여 조건부 매개효과 

크기를 확인하였다. 이때 주요 변인 간 관계를 보다 명

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성별, 연령, 총근무기간, 이직횟

수 및 월평균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모든 간

접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 5,000회와 95% 신뢰

구간(CI)을 통해 확인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 도구의 타당성 및 기초 분석

표 2를 살펴보면, 모든 척도의 Cronbach's α는 0.7 

이상이어서 내적신뢰도가 충족되었다. VIF는 1.28에서 

2.96이고, 공차는 0.34에서 0.80이며, Durbin-Watson 

지수는 1.63에서 1.94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

생하지 않았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9).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은 전체적으로 0.7 이상이었고, 요

인 간 상관계수는 0.9 미만이었다. CR과 AVE 모두 권장 

기준을 충족하였고(Kline, 2023), 네 개 요인 모두 HTMT

는 0.58에서 0.85 미만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기준에 부합하였다(Ab Hamid, Sami, & Mohmad 

Sidek, 2017). 전체 모형의 CFA 값은 χ2/df(normed chi-

square) = 4.703,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 0.05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74, TLI(Tucker-Lewis index) = 

1 2 3 4 5 6 7 8 9

1

2 .06

3 -.01 .32***

4 .23*** .35*** .23***

5 -.40*** .04 .19*** -.21***

6 -.14*** -.17*** -.09* -.27*** .10**

7 -.07 -.02 -.03 -.10** .06 .45***

8 .00 .01 -.03 -.01 .06 .45*** .61***

9 -.05 -.08* -.07 -.19*** .15** .71*** .67*** .57***

M 1.69 1.96 3.67 3.09 3.48 3.66 3.93 3.88 5.15

SD .46 1.03 .76 1.71 1.33 .55 .67 .56 .77

왜도 .32 -.43 .10 .36

첨도 .05 .28 -.17 .14

CR .81 .78 .73 .95

AVE .59 .64 .58 .86

주. 1. 성별(1 = 남자, 2 = 여자), 2. 나이, 3. 총근무기간, 4. 이직횟수, 5. 월평균소득, 6. 자기분화, 7. 삶의 의미, 8. 프로티언 경력태도, 
9. 회복탄력성. CR = 개념신뢰도, AVE = 평균분산추출.

*p < .05. **p < .01. ***p < .001.

표 2.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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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CFI(comparative fit index) = 0.917로 나타나 수

용 가능하였다(Roos & Bauldry, 2021). Kline(2023)은 

정규분포의 기준을 왜도 2.0, 첨도 8.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본 연구의 왜도, 첨도 모두 기준 점수에 

부합하여 정규성이 검증되었다. 피어슨의 적률상관계

수를 살펴보면 분석에서 사용할 주요 변인(자기분화, 

삶의 의미, 회복탄력성, 프로티언 경력태도)이 유의미

한 정적 관련성이 확인되어 가설 검증의 기초를 제공

하였다.

2.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의 매개효과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모

형 1에서 독립변수인 자기분화가 매개변수인 삶의 의

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 모형은 통계적

으로 적합하였으며(F = 31.06, p < .001), 21.9%의 설

명력을 나타냈다. 이때 자기분화는 삶의 의미에 유의미

한 정적 영향(B = .68, p < .001)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

었다. 다음으로 모형 2에서는 자기분화와 삶의 의미가 

종속 변수인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67.0%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 또한 

적합한 것(F = 192.55, p < .001)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총효과(B = .78, 

p < .001)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삶의 의

미를 투입했을 때, 삶의 의미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 = .32, p < .001). 이 

때 자기분화의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여(B = .56, p < 

.001), 삶의 의미는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었다. 즉 자기분화는 

회복탄력성과 정적 관련성이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삶의 의미를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통제변

인으로 투입된 성별, 나이, 총근무기간, 이직횟수, 월평

균소득은 모형1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형2에서는 월평균소득만 유의미하였으나 효과 크기

(B = .03)는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

값(ULCI)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연구 문제 1에서 제

시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표 4 참조).

3.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프로티언 경

력태도의 조절효과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전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프로티언 경력

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조절효과의 연구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 = 96.28, p < 

.001), 설명력은 54.0%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독

구분 Effect BootSE LLCI ULCI

간접효과(X  M  Y) .21 .02 .18 .26

표 4. 간접 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종속변수 예측변수 B SE t p 95% CI

모형1
삶의 의미(M)

자기분화(X) .68 .05 13.23 < .001 .58 ~ .78

R2 = .22, F = 31.06, p < .001

모형 2
회복탄력성(Y)

자기분화(X) .56 .03 20.16 < .001 .51~ .62

삶의 의미(M) .32 .02 16.87 < .001 .28 ~ .35

월평균소득 .03 .01 2.54 .011 .01 ~ .05

R2 = .67, F = 192.55, p < .001

주. 통제변인: 성별, 연령, 총근무기간, 이직횟수 및 월평균소득, 총 효과 B = .78, t = 26.22, p < .001, 95% CI = [.72, .83].

표 3.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42 인간발달연구 33권 2호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립변수인 삶의 의미(B = .39, p < .001)와 조절변수인 

프로티언 경력태도(B = .22, p < .001)는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절효과 검증

을 위해 투입한 상호작용 항인 삶의 의미가 회복탄력

성에 미치는 영향이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B = .16, p 

< .001), 1단계와 2단계의 결정계수 변화량(△R2 = 

.004, p = .006)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조절효과가 확

인되었다.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조건부 효과는 평균보다 작은 

집단(M-1SD), 평균(M), 평균보다 큰 집단(M+1SD)에

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특히 프로

티언 경력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 간

의 관련성의 강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

었다(그림 2 참조). 즉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두 변인 

간의 관계 강도에 차이를 보이게 하는 조절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

성의 관계에서 프로티언 경력태도 조절 변인의 상호작

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전체 매개 과정

의 크기가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을 시사하며, 이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조절된 매개효

과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적 근거가 된다.

4. 프로티언 경력태도 수준에 따른 자기분화, 삶의 

의미, 회복탄력성 간 매개 경로의 차이

앞서 제시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프로티언 경력

구분 Effect SE t p LLCI ULCI

M-1SD .29 .03 10.01 < .001 .23 .34

M .39 .03 15.31 < .001 .34 .44

M+1SD .49 .03 14.93 < .001 .42 .55

표 6. 프로티언 경력태도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

종속변수 예측변인 B SE t p 95%CI

회복탄력성(Y)

삶의 의미(M) .39 .03 15.31 < .001 .34 ~ .44

프로티언 경력태도 .22 .03 7.09 < .001 .16 ~ .27

삶의 의미(M) × 프로티언 경력태도(W) .16 .03 5.78 < .001 .11 ~ .22

이직횟수 -.03 .01 -2.97 .003 -.05 ~ -.01

R2 = .54, F = 96.28, p < .001, △R2 = .004**

주. 통제변인: 성별, 연령, 총근무기간, 이직횟수 및 월평균소득.

표 5.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조절효과

그림 2.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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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조절효과를 합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다.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값에 따른 조건부 매개효

과의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프로티언 경력태도

를 평균 이하 집단(M-1SD), 평균 집단(M), 평균 이상 

집단(M+1SD)으로 나누어 매개효과 크기를 확인해 본 

결과 세 집단 모두 95% 신뢰구간의 LLCI값과 ULCI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건부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티언 경력

태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매개효과의 크기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삶의 의

미의 매개효과에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04로 나타났

고, LLCI와 ULCI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

하였다. 따라서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삶

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모형이 검증되었으며, 연구문제 2에서 살

펴보고자 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Johnson-

Neyman 분석 결과, 프로티언 경력태도 전 범위에서 삶

의 의미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즉, 유의영역 전환점(significance transition 

point)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프로티언 경력태도 수

준과 관계없이 삶의 의미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침을 의미하며, 프로티언 경력태도 수준이 높아질

수록 효과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PROCESS 

macro Model 14의 결과 나타난 주요 변인 간 경로계수

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분화가 삶의 의미를 통해 회

복탄력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이 매개효과

가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의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회 이상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30⋅40대 성인 6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SPSS와 PROCESS macro를 활

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분화는 

회복탄력성과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삶의 의미를 

경유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매개과정은 프로티언 경력태도 수준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개인일

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

한 결과는 자기분화가 높은 개인이 외부 자극에 과도

하게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비교적 안정

적으로 유지하고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경

향과 관련될 수 있다. 이는 자기분화가 감정과 사고를 

구분하고 관계 속에서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능력이라

는 Bowen(1978)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자기분화 수준

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정서적 영향이나 스트레스 상

구분 B SE LLCI ULCI

조절변수 값

M-1SD .17 .02 .12 .21

M .19 .02 .15 .24

M+1SD .22 .02 .17 .27

조절된 매개 지수 .04 .02 .01 .08

표 7.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조절된 매개지수

삶의 

의미

회복

탄력성

자기

분화

프로티언 

경력태도

0.68***

0.51***

0.29***

0.07*

*p < .05. ***p < .001.

그림 3. 변인 간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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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

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이 회복탄력성

과 정적 관련성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개인은 외부 사건이나 타인의 정서적 반

응에 더 민감하게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회복탄력성과의 낮은 관련성으로 이어질 수 있

다. 즉, 자기분화가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된 중요한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

을 보여준다(Firestone, Firestone, & Catlett, 2012). 이

는 건강한 진로 발달과 적응이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

되기보다 다양한 개인 내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이 상

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도 맥락을 같이한다(탁진선, 양수진, 2020).

둘째, 자기분화와 삶의 의미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

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

록 삶의 의미를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가 높은 개인이 타인으

로부터 심리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신

념을 보다 명확하게 탐색하고 인식하는 경향과 관련될 

수 있다. 이들은 외부의 기대나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

하기보다 내적 기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삶의 의미 지각

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개인은 타인의 기대나 가치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내적 욕구와 가치에 대

한 인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분화가 개인의 삶의 방향성과 의미 형성 과정에 중

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Frankl, 1985; 

Skowron & Friedlander, 1998; Steger et al., 2009).

셋째,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개

인일수록 회복탄력성을 높게 지각할 가능성을 보여준

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삶의 의미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개인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Steger et al., 2009). 삶의 의

미가 높은 개인은 역경 상황에서도 경험을 보다 긍정

적으로 재해석하고 어려움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회복탄력성과의 

정적 관련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Frankl, 1985).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가 위기 상황에서 적응적 대처를 가

능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넷째,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분화

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련성이 삶의 의미를 통해 부분

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자기분화 수준

이 높은 개인일수록 삶의 의미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

이 있으며, 이러한 삶의 의미가 회복탄력성과의 정적 

관련성으로 이어지는 간접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는 자

기분화 수준이 높은 개인이 외부 자극이나 관계적 스

트레스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신

념에 기반하여 삶을 이해하는 경향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삶의 의미는 역경 상황에서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

로 재해석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심리적 자

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Arslan & Yildirim, 2021; Ostafin 

& Proulx, 2020). 본 연구에서 삶의 의미가 부분매개효

과를 보였다는 점은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삶의 의미라는 심리적 자

원을 통해 그 관련성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한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가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

을 지원하는 개입 요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섯째,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프로티

언 경력태도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 이는 삶의 의미가 회복탄력성과 관련되는 

정도와 자기분화가 삶의 의미를 통해 회복탄력성에 영

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개인의 프로티언 경력태도 수

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삶의 의미를 

높게 지각하더라도 이를 실제 적응과 연결하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하

고 자신의 가치에 기반하여 행동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프로티언 경

력태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 간

의 정적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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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회복탄력성을 직

접적으로 높이는 역할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

성 간 관계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조건적 역할과 관련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성인기 적응 과정이 단순

한 직접 경로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자원과 경력 관

련 태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단순한 

진로 관련 변인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심리적 자원과 

적응 간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30⋅40대 성인은 경력의 안

정과 변화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로, 자신의 가치에 

따라 경력을 재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

로티언 경력태도는 삶의 의미와 같은 내적 자원이 적

응과 관련되는 과정인 회복탄력성에 이르기까지 조건

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분화, 삶의 의미, 회복탄력성과 같은 심

리적 변인과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같은 진로 관련 변

인을 함께 고려하여 성인기 적응을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자기분화가 삶

의 의미를 통해 회복탄력성과 관련되는 과정이 프로티

언 경력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는, 성

인기 적응이 개인의 심리적 자원과 진로 관련 태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

어 본 연구는 30⋅40대 성인을 대상으로 발달적 맥락에

서 경력을 재구성하는 의미를 지니는 프로티언 경력태

도와 심리적 적응력인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는 점에서 성인기 발달 연구에 의의를 가진다. 특

히 30⋅40대가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경력을 재구성

하는 전환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프로

티언 경력태도가 성인기 적응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자원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함의를 지닌다.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정책

적 제언과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하겠다. 첫째, 본 연구

는 성인기 적응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기분화, 삶의 

의미, 회복탄력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프로티

언 경력태도와 같은 진로 관련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

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성인기 적응이 개인의 심리적 

자원과 경력 관련 태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될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성인의 경

력개발 및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개입

에서 심리적 자원과 경력 관련 태도를 함께 고려할 필

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삶의 의미 중심의 상담 개입과 프로티언 경력

태도 함양 프로그램이 30⋅40대 직장인들의 회복탄력

성과 관련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으로 고려될 

수 있다. 30⋅40대 직장인들은 자기분화 수준이 고착

되어 있는 경우,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려운 자기분화

를 위한 개입보다는 로고테라피나 인지행동치료의 한 

분야인 수용전념치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고통 속에

서 직업적⋅존재적 의미를 찾도록 돕는 것이 요구된다

(Frankl, 1985; Hayes, Luoma, Bond, Masuda, & Lillis, 

2006). 또한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개인이 주도적으

로 경력을 설계하는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경

력 설계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진

로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적용해 볼 수 있다

(Savickas et al., 2009).

셋째, 본 연구가 30⋅40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

었으므로, 생애주기 관점에서 차별화된 개입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30대는 

조직 내 실무자로서 대인관계 갈등과 원 가족으로부터

의 심리적 독립이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3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개입에서는 심리적 독립

과 건강한 경계 설정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Bowen, 1978). 예를 들어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감정

전이를 조절하고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자

기분화 기반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는 성인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 및 국가 차원의 경력개발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

공한다. 기존의 경력개발 정책이 직무 역량이나 기술 

습득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향후에는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 탐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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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특히 3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경력 재설

계와 심리적 적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및 상

담 프로그램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

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삶의 의미

와 회복탄력성은 이론적으로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

을 가능성이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단일 방향 경로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성인기 발달 과정에서 변인 간 관계가 시간에 따

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더욱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활용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으므로 공통방법편의의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타인평가 자료나 행동지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

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나

이, 근무 기간, 이직 횟수, 월 소득을 포함하였으나, 이 

외에도 다양한 개인적⋅직업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인구통계

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형성 및 

발달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조절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나, 설명력 증가량(ΔR2)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 크기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설명력 

증가량을 바탕으로 산출한 효과 크기(f2)는 0.006으로 

나타나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작은 수준에 해

당된다. 그러나 조절효과는 일반적으로 주효과에 비해 

작은 효과 크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Aguinis, Beaty, 

Boik, & Pierce, 2005), 심리학 및 조직행동 연구에서는 

작은 상호작용효과 또한 관계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중

요한 기제로 간주된다(Aguinis & Gottfredson, 2010; 

Murphy & Aguinis, 2022). 본 연구에서도 프로티언 경

력태도는 삶의 의미와 회복탄력성 간 관계를 변화시키

는 조건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효과의 절대적 크기

보다는 관계가 어떠한 조건에서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지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문

화, 직무 특성, 사회적 지지와 같은 추가적인 변인을 

포함하여 더욱 확장된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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